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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세금]② 해외파
의 엇갈린 운...

[스타의 세금]③ 연예인
은 '백전백패...

국민타자 이승엽 '억울
한 세금' 구제...

전속계약금 과세불복 100% 패배…기타소득은 '신기루'
해외진출 선수 '명암'…일본 가면 거주자, 미국은 비거주자

톱스타들의 '탈세'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배우 송혜교 

씨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른 데 이어, 한류스타 장근석 

씨도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한 모양입니

다. 일부 톱스타들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만을 품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

만,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지나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세무대리인 탓인지, 세법이 잘못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톱스타의 세금 문제가 매번 '새드엔딩(Sad ending)'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편집자]

톱스타의 발목을 잡는 세금 이슈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국내외 활동에서 번 소득

을 감추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소득세 탈루'는 가장 널리 활용하는 고전적 수법인데, 자

영업자가 탈세하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2000년대에는 '전속계약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판정을 받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들은 국내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다가 덜미를 잡히곤 합

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국세청

은 호락호락하게 세금을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 서태지와 이운재의 '전속계약금'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들은 광고주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서 거액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

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래 전속계약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규정돼 있었지만, 국세청

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사업소득이라는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10억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는 8억원(80%)을 필요경비로 인

정한 후, 나머지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4000만원 정도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

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을 감안해도 억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은 전속계약금을 본연의 소

득이 아닌 '부수입'의 개념(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정당

하게 세금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전속계약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국세청과 대립한 연예인 중 대표적 인물은 '문화대통

령' 서태지였습니다. 1997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전속계약금 중 1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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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거미손' 이운재 선수도 전속계약금 세금은 막

지 못했습니다. 2003년 나이키스포츠코리아와 전속광고 계약을 맺은 대가를 기타소득

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해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세금부과 처분이 억울하다며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도 소용이 없었

습니다. 

이후에도 프로야구 마해영·양준혁 선수가 각각 KIA타이거즈·삼성라이온즈와 장기 계약

을 맺으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가수 중에는 3인조 힙합그룹 에픽하이가 2006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뒤늦게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

획재정부)가 전속계약금에 대해 들쭉날쭉한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2008년

부터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항목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득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법

이 만들어지면서 스타들의 불만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인포그래픽 바로가기

◇ 이근호는 '거주자', 최희섭은 '비거주자'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은 일단 '비거주자'가 되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

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과세당국에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

에 굳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셈이죠. 

비거주자의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피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

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비거주자 요건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갖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어야 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첫골의 주인공인 이근호 선수는 아쉽게도 비거주자가 되지 못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J리그에서 받은 연봉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

았다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았는데요. 연봉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

했고, 병역 미필 상태로 국내에서 복무할 예정이었다는 점이 '비거주자'로 인정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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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에서 활동한 선수들은 손쉽게 '비거주자' 타이틀을 얻어냈는데요. 1999년 미

국 프로야구로 진출한 '빅초이' 최희섭 선수는 명백히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졌다는 심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프로골프에서 매운 맛을 보여

준 '슈퍼땅콩' 김미현 선수도 비거주자 판정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내년부턴 비거주자가 되기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

법개정안에는 거주자 요건을 2년 중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줄였는데

요. 앞으로 해외 진출하는 프로선수들은 비시즌 기간에 국내 체류 일수를 반드시 세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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